
밴드, 가격·원료난“이중고"
원료가 폭등으로 영세기업「속수무책」… 수요증가 꾸준

폴리머가격 인상을 둘러싼 N C C기업과 가공기업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P P· P E밴드시장

이 필름에 이어 시장악화가 뚜렷해지는 등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10월 현재 P P밴드 가격은 톤당 9 5만원 수준으로 9 4년초 톤당 8 0만원에 비해 1 5

만원 정도 상승했으나 원료인 P P는 톤당 7 0만원을 웃돌아 9 4년초에 비해 2 4만원이 폭등하는 등 하

반기에 접어들면서 가공기업의 원가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P E밴드 역시 1 0월 현재 톤당 1 2 0∼1 3 0만원인데 비해 원료가격은 9 4년초 3 7만원에서 7 0만원으로 무

려 두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원료가 인상으로 인한 가격연동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

실제로 P P가격은 1 0월 현재 7 0만원으로 6월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2 4만원이 상승했으며, HDPE는

9 4년초 3 7만원에서 8월 5 8만원, 9월 6 5만원, 10월 7 0만원으로 오르는 등 큰 폭의 가격상승이 단기간

에 이뤄지고 있어 최종소비처까지의 가격연동에 따른 중간 가공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.

이에따라 서울·경인지역에 집중된 1 0 0여개 밴드기업 가운데 9 0 %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의 일부가

이미 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몰리는 등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됐다.

특히 최종소비처에 대한 가격연동 문제가 계약상의 조건으로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원료생산

기업과의 직거래형태가 아닌 대리점을 통한 가공기업일 경우에는 가격과 함께 물량공급마저 원활치

못해 그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더욱이 일부 N C C기업에서는 가격인상 1 0일전부터 이미 물량을 일정부분 동결하는 등 엎친데 덮친

격으로 수급난까지 심화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가공기업들은 플래스틱조합을 통해 정부에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중재에 나서줄 것을

강력히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제가 상승에 따른 N C C기업의 수출전략에 막혀 해

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한편, PP·P E밴드 수요는 월 1 5 0 0∼1600 톤으로 자동밴딩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1 0 %안팎의 수요

증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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